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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만이 아닌 봉사정신이 스프래그의 DNA 

6일(화) 실종된 비행학교 학생 사체 발견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한

다. 사전에 교통사고 매뉴얼을 숙지하고 준비

해둔 사람조차도 사고 이후에 무엇을 먼저 해

야 할지 혼란에 빠진다. 하물며 본인이나 가

족이 사고로 다치게 되면 그 충격은 더하다. 

트라이 시티(Tri-Cities)지역에서 아버지 대를 

이어 교통사고전문 로펌(Law Firm)인 스프래

그(Spraggs)를 이끌고 있는 토마스 스프래그

(Thomas L. Spraggs) 대표 변호사를 만났다. 

 먼저 한인 교민들에게 스프래그 로펌에 대

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프래그 로펌(Spraggs & Co)는 지난 1971

년에 제 아버지인 토마스 스프래그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로 1975년에 옮긴 

이후, 계속 이곳에서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

습니다. 스프래그는 인저리 로펌(Injury Law-

firm)으로 특화되어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

습니다. 법률 지식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오

랜 경험에서 나온 서비스는 스프래그 고객만

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

다도 일에 대한 열정(passion), 그리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갖고 있

습니다. 현재 10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

며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영어와 프랑스

어, 한국어, 펀잡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조언

을 해주신다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패닉(panic)에 빠지지 않기를 바

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충

격에 빠져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

로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 캐

나다에서는 사고가 나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

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라이버 라이센

스 번호와 연락처, 그리고 가능하면 주변 목

격자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

고와 보상금 처리는 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ICBC는 교통사고 보상 및 대처 방안

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일반인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쉬

운 일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ICBC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

고 있습니다. 

 스프래그만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일 

있을까요 

다른 로펌들도 전문성 및 고객 서비스에서 

훌룡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프

래그는 다른 로펌에서는 찾기 힘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열정’(Passion)입니다. 스프래

그 창업자인 제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물려받

은 것입니다. 제 부친은 농부와 군인, 그리고 

엔지니어를 거쳐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제가 

2004년에 가업을 물려받을 때 무엇보다도 ‘열

정’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윤보다도 사람을 먼

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라는 부친의 

당부가 지금도 저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스프

래그 소속 변호사들은 봉사 정신으로 업무

를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

고 생각합니다. 

 스프래그가 만든 알비온(Albion) 법률회

사는 어떤 것인지요 

스프래그는 교통사고 전문 로펌으로 활동중

입니다. 이민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법률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비온 로펌을 만들었

습니다. 스프래그는 오랜 기간동안 교통사고 

보상 분야에서 축적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

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를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 

등 다른 분야는 체계가 좀 달라 효율성과 능

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방정희(

티파니) 변호사를 알비온 법무법인에서 영입

하기도 했습니다. 

스프래그 변호사는 인터뷰 내내 가족과 봉

사정신을 애기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근면

과 성실, 그리고 가족애가 부럽다는 말도 덧

붙였다. 한국을 방문한 경험도 있는 스프래그 

변호사는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가

족들도 김치와 불고기등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다며 한국 교민사회에 더 다가가는 로펌, 지

역 사회에 더 봉사하는 로펌이 되겠다는 약속

을 했다.                              천세익 기자

스프래그 로펌(Spraggs & Co) 

전화: 604-464-3333 

주소: Suite 202, 1030 Westwood St. Coquitlam

지난 6일(화) 이후 행방불명이었던 론 퍼롤

트(Lorne Perreault) 사체가 발견되었다. 그

는 6일 오전 10시 30분 경, 캠룹스에 위치한 

데이비드 크루즈 비행 학교 (David Cruz of 

TylAir Aviation)에서 시험 비행을 떠났다. 

그의 비험 시행은 정오 경에는 학교에 돌아

신재경 주의원(NDP)이 지난 5월 총선 기간중 

나온 자신의 루머에 대해 해명하고 한인사회

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8일(목) 코퀴틀람에 위치한 

식당에서 이용훈 한인회장, 임연익 노인회장, 

장성순 재향군인회 회장 등 한인 단체장 20

여 명과 자리를 갖고, 선거 기간 동안 불거졌

던 여러 루머에 대한 해명과 함께 앞으로 한

인사회를 위해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5월 총선이후 한인사회에 오랜만에 얼굴을 

내비친 신 의원은 “그 동안 한인사회가 가졌

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자리

를 마련했다.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가장 만

나기 힘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었

던 분들이다. 한인사회가 나에게는 그런 존

재”라며 “당선 이후 주류 사회에는 쉽게 해

명을 할 수 있었지만 한인사회에는 너무 죄

송해서 쉽게 나설 수 가 없었다. 이제서야 사

과를 드리게 된 점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신 의원은 중국인 비하 발언과 학력 

위조 등 그 동안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

해 하나하나 설명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고

등학교 졸업 후 UBC에서 2년 정도 공부를 

했고, UBC 3학년 재학 중에 영국으로 건너 

가 의대 공부를 했다. 2007년도 MD(Doctor 

of Medicine)를 마치고 미국에서 의사 면허

를 취득했다. 하지만 의사의 길을 포기 하고 

밴쿠버로 돌아와 BCIT와 VCC등에서 강의 

활동을 시작했다. 

신 의원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고, 그 

오해는 나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의

사 자격증과 학위는 갖고 있다. 이유가 무엇

이든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내 탓

이 크기 때문에 저로 인해 한인 사회에 아픔

을 드린 것을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신의원

은 "지난 6월 취임식을 갖고 살인적인 스케줄

을 소화하고 있다.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정치

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 그 동안 한인사회에 얼굴을 비추

지 못했던 것은 빡빡한 스케줄 탓도 있었다"

며 "숨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 될 일이 아닌데 

“모든 오해는 나로 시작, 진심으로 죄송”
오늘에서야 이렇게 속 시원히 이야기를 털어 

놓게 됐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이용훈 회장은 “이 자

리를 마련한 신의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 

동안 나를 비롯한 한인사회가 신의원에게 서

운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선거 활

동 중 있었던 루머에 대해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가 중요한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해

명이 없어서 모두가 서운했다”며 “앞으로 신

의원이 한인사회의 눈과 귀, 입이 되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장성순 재향군인회 회장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인사회와 신의원이 다시 하나가 됐다. 

의원 활동으로 바빠지겠지만 앞으로 한인사

회 행사에서 자주 얼굴을 볼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조만간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

적인 주의원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한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스몰 비즈

니스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한인을 비롯한 여

러 이민자들에게 관련 정보와 혜택을 제공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현주 기자 

sophy228@joongang.ca

신재경 주의원, 한인단체장들과 자리에서 루머 해명

오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학교 정찰기들이 출동했지만 그가 탑승한 

‘Cessna 172’기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구조

센터(Rescue Coordination Centre) 전문인

력이 투입되어 수색작업을 펼쳤다. 그리고 

7일(수) 저녁 6시 30분 경, 캠룹스 서부의 

캐쉬 크릭(Cache Creek) 부근에서 파손된 

Cessna 172기가 발견된 것이다. 

구조센터의 데스몬드 제임스(Desmond 

James) 소령은 “파손된 기체안에서 퍼롤트

를 발견했나, 이미 사망한 후였다”고 말했

다. 퍼롤트는 비행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데

이비드 크루즈 학교에 등록했으며 사고 이

전에도 100시간이 넘는 비행 경험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 인턴 기자

신재경 의원은 8일, 한인단체장들과 자리를 갖고 자신의 루머에 대한 해명과 함께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교통사고 전문 로펌인 스프래그(Spraggs) 로펌의 대표 토마스 변호사를 만나다 

스프래그 로펌을 이끌고 있는 스프래그 대표 변호사




